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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self competence betwee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from Korean families, and to study how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influence the self competence 

of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were 138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254 children of Korean families 

in the 3rd or 4th grade in Seoul, Daegu, Gyeong-gi province, and Gyeong-buk province.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Friendship and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ate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MANCOVA, ANC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 competence of children between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ose from Korean famili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ncome was controlled. Second,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gender, income, and the intensity of interparental conflic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 competence 

while gender, aid, conflict, and disclosure of negative affect in friendship, and being a peacemaker in interparental conflict 

influenced self competence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children of Korean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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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노동자 가

정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히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and 

multicultural)사회로 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정 및 혼인귀화자는 약 181,671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5.9%에 해당하며, 결혼이민자 

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도, 2007년 4만 4천명, 

2008년에는 5만 8천명, 2009년 10만 8천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6세 이하의 자녀가 62.1%, 12세 

이하가 25.1%로, 초등학생 이하의 유․아동이 전체의 87.2%

를 차지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자녀,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

녀 및 난민가정의 자녀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

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도 아동발달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

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연구(Lee, 2007; Jeon, 2008; 

An & Lee, 2009; Lee, 2009; Nam, 2009; Park & Lee, 2009 

Kim, 2010; Yoo, 2010)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Cho, 2006; Oh, 2006; Yang, 

2006; Park & Kim, 2007; Koo, 2009; Lee, Seo & Kim, 

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정

서에 따른 인종적 편견, 부부 간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이주

부모의 한국문화 적응에서의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수

준 등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들로 우리사회에서 적응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이나 양육행동에 

반영되며 이것이 자녀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같

은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외모가 다름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

에 시달리고 이들 가정이 갖고 있는 언어, 문화, 경제적 문제

에서 비롯된 제반 여건들에 의해 원만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2009)의 조사 결과에

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당수 다문화가정 자녀

들의 발달상황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

한 부적응이나 지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Park and Lee(2009)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

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교사와의 관계

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Jeon(2008)

은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

태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

동 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Yoo(2010)의 연구에서도 일반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논의 하는데 있어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적 상황이나 어려움을 추론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발달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편협된 사고에 

의한 것일 수 있다(Lee, Seo, & Kim, 2009).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모든 발달 영역에서 문제

점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

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상황을 알

아보고자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요소

인 유능감은 자아존중감, 자아평가, 자아가치감 등의 자아에 

대한 평가척도로서, 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

을 수행하며 개인의 정신건강에서 중추가 되는 요인으로 널

리 인정되어 온 변인이며(Park, 2003),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

는 어머니는 아동의 유능감 발달에 영항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환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Seo & Kim, 2004). 특히, 자

기유능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와 감정의 요소를 포함하여 스

스로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이나 판단을 의미한다(Harter, 1982). Jeon(1992)은 자기유

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적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과정 즉, 생의 각각 상이한 영역을 다루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Lee(1995)는 

자신의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품행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수

행하는 능력에 대한 아동 자신의 지각이나 평가라고 하였다. 

Harter(1985)는 8세 이상의 아동은 서로 다른 영역(학업, 

사회, 신체, 운동, 품행)에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할 뿐 아니라 특수한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한 인간

으로서 자아 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유능감은 아동의 성별, 연령, 성패 귀인 등 개인

적 변인 뿐 아니라 부모 및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

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Seo & 

Kim, 2004). 즉, 자기유능감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

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 등 중요한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아동이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유능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와 또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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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부부갈등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im(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여

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고 하였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Lee, 1999)에서도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

부갈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갈등이란 부부 간 욕구의 상충, 목표 및 기대의 불일

치를 의미하며(Davis & Cummings, 1994),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

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정의 할 수 있다(Grych, 

Seid & Fincham, 1992). 이러한 부부갈등은 가족 내에서 흔

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아동은 부모 간

의 불화에 매우 민감해져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

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Vandewater and Lansford(1998)는 ’부부 간의 갈등

(inter-parental conflict)'이 아동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

히고 있으며, 이러한 부부 간의 갈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

성(Emery & O'Leary, 1984), 인지적 유능성(Long et al., 

1987), 학업성취도(Westerman & La Luz, 1995)에도 영향

을 미친다. Aderson et al.(1983)은 부모의 부부갈등은 초등

학생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

다. 특히,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

부가 보고하는 갈등 보다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아동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Grych 

& Fincham, 1990), 아동발달을 예측하는 더욱 중요한 예측

변인 이라는 연구결과(Vandewater & Lansford, 1998)가 

보고되면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중요한 변인으

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그 하위요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영향

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부갈등의 빈도가 잦을수록 아동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분노, 불안함을 경험하며 공격성이 증가

한다(Cummings, 1994). 또한 아동들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

하는 갈등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고(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정서적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며, 부

부갈등의 내용에 아동이 관련되어 있을수록 더욱 심각한 부

적응 문제를 발생시킨다(Emery, 1982). 부부가 심하게 싸울

수록 자녀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며(Kim, 1994), 부

부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 등 아동의 

문제행동은 증가한다(Jung, 2000; No, 2001). 또한, 여러 연

구(Yoo, 2000; Park, 2001; Park, 2003)에서 부부의 갈등은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Kwon(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빈도, 

강도, 해결정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아동의 내재화 문

제와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부부 간 갈등 유형에 따른 

아동행동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유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유

능감과 가정환경 및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시켜 본 연구들

(Lee, 1995; Choi, 2004; Hwang, 2007)은 몇 편에 불과하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기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Park, 2003)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

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관

계가 확대되며 또래에게 수용 받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또래관

계는 아동의 성격 형성과 향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Hwang & Go, 2010). 다시 말해, 아동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

호작용 속에서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회적 기

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Harter(1985)는 아동기는 ‘또래 시기’라고 할 만큼 또래들

과의 관계가 아동들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강조하였다. Parker and Asher(1987)는 또래관계가 원만

한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하는 반면에, 또래

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현재와 이후에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은 또래집단에서의 안

정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키우게 되고 또래관계에 만족할

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

과 외모,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나 가치를 공유하며 친밀감

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학교,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발달기회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Seo, 2004). 또한, 

Bukowski and Hoza(1989)는 아동기에는 부모의 평가보다 

또래들로부터의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래집단으

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정

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인해 부

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심리사회적 

적응 및 생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h(2005)

의 연구를 살펴보면, 같은 반 친구들의 폐쇄적인 태도로 따



4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0권 1호 2012

- 18 -

Variables
Multicultural Children 

n(%)

Korean Children 

n(%)

Gender
Girl 76(55.1) 125(49.2)

Boy 62(44.9) 129(50.8)

Birth Order

First 52(37.7) 109(42.8)

Second 49(35.5) 84(33.1)

Third 13( 9.4) 23( 9.1)

Forth 4( 2.9) 1(  .4)

Only Child 17(12.3) 36(14.2)

NA 3( 2.2) 1(  .4)

Income

(Won)

Below 24,000,000 26(18.8) 19( 7.5)

24,000,000~74,000,000 18(13.0) 67(26.4)

Above 74,000,000 1(  .7) 5( 2.0)

NA 93(67.4) 163(64.2)

Age
M(SD) M(SD)

9.22(.99) 9.45(1.32)

Table 1. Demographics and Children Characteristics N=392

돌림을 당하거나 놀림대상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은 친구들

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등 부적응현

상을 보였다고 하였고, Lee(2007)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

적응은 교사, 친구의 폭행이나 따돌림, 폭력이나 비행등의 사

회 환경 경험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Park 

and Lee(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교우관계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

으며, 외모의 차이와 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관계형성이 학교적응의 어려움과 정체

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Hong, 2007; Kim, 2007). 또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5; Cho, 2006; Shin, 2006). 아동들은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타인과의 원

만한 상호작용 속에서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

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아동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

동은 또래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에 대한 인식

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자기유능

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의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래관계에서도 많은 어

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자기유능감 형

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

동에 비해 모든 발달영역에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

로(Jeon, 2008; Park & Lee, 2009; Yoo, 2010), 아동이 지각

한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족수입(Park & Cho, 2006)을 통제하여 다문화가정 아

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

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 있어 부모와 또래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 본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

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후,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집단

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

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

의 자기유능감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임을 확인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

동의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자기유능감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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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

하는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

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

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38명과 일반가

정 아동 254명으로 총 392명이였다. 자기유능감은 학령기에 

발달되는 중요한 적응능력이므로(Gwak et al., 2000) 학령

기 아동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

은 여아가 76명(55.1%), 남아가 62명(44.9%)이였으며, 일반

가정 아동은 여아가 125명(49.2%), 남아가 129명(50.8%)으

로 나타나 성별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

화가정 아동의 경우 첫째가 52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첫째가 109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9.22세, 일반가

정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9.45세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보고

한 가족수입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2,400만원 이하가 26가구

(18.8%)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은 2,400만원에서 7,4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67가구(26.4%)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CPIC; Grych et al., 

199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갈등 강도(예,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 물건을 부수거나 던

진다), 부부갈등 빈도(예, 나는 나의 부모님이 말다툼 하는 

것을 종종 본다),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예, 나의 부

모님은 말다툼이 끝난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낸다), 부부 간 

갈등으로 인한 자기비난(예, 나의 부모님은 말다툼 할 때 나

를 비난한다), 부부 간 갈등 내용이 자신임(예, 부모님은 내

가 했던 행동에 관해 말다툼을 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

관계에 있음(예, 부모님의 말다툼을 할 때 나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

할 함(예, 나는 부모님의 말다툼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위협을 느낌(예, 부모님이 싸울 때 나는 겁

이 난다)등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전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4영

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척도를 제외한 5개의 하위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

bach α)는 부부갈등 강도가 .71,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이 .61,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이 .82,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 함이 .83, 부부 간 갈등에서 위

협을 느낌이 .88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Friendship(Ladd, Kochen-

derfer, & Coleman, 1996)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또래관계 확인(예, 00는 내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한다), 또래 

도움(예, 만약 어떤 아이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00는 그 아

이에게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말한다), 또래 갈등(예, 00는 

나를 놀린다), 또래관계에서의 특별함(예, 00는 우리 반의 다

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또래 간 부정적 정서 공유

(예, 나는 00와 나의 슬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등 5개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척도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척도를 제외한 3개의 하위척도로 또래관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또

래의 도움을 받음이 .76, 또래 갈등이 .43, 또래 간 부정적 정서 

공유가 .71로 나타났다. 또래갈등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

타났으나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요

인이며 다른 선행연구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Yoo, 1999; Park, 2005; Lee, 2009)에서도 널리 사용되

는 척도이므로 해석상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용하는데 별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기유능감

아동의 자기유능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자기

능력 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

ren)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지적 유능감(예, 나는 

성적이 좋다), 사회적 유능감(예, 나는 친구가 많다), 신체적 

유능감(예, 나는 모든 운동을 잘한다), 일반적 자아 가치감(예,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능감의 전

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95로 나타났다. 



6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0권 1호 2012

- 20 -

Multicultural Children 

(n=138)

Korean Children

(n=254) t

M(SD) M(SD)

Interparental Conflict 

Intensity 1.948( .578) 1.659( .571) -4.649***

Resolution 2.512( .885) 2.023( .821) -5.319***

Triangulation 2.078( .819) 1.848( .881) -2.464*

Peacemaker 2.657(1.101) 2.885(1.186) 1.798

Perceived Threat 2.911(1.427) 2.877(1.395) -.222

Peer Relationship

Aid 3.144( .970) 3.345( .969) 1.952

Conflict 2.315( .828) 1.966( .625) -4.328***

Disclosing negative affect 2.641(1.199) 2.918(1.244) 2.132*

Self Competence 3.267( .724) 3.555( .731) -3.716***

*p < .05, ***p < .00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Variables  N=392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 척도의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완성된 질문지를 2010년 5월에 서울ㆍ경기 지역과 대구ㆍ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

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ㆍ회수하였

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

지를 배부하기 위해 서울ㆍ경기 지역과 대구ㆍ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와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

문과 함께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는 연

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나 센터의 담

당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하도록 부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다문화가정 아

동 및 일반가정 아동의 부부 간 갈등지각 및 또래관계와 자

기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다변량

공분산분석 및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셋째, 다문화

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

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부 간 갈등

지각,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 간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갈등의 경우 갈등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삼각관계에 있음에서 다문화가

정 아동(M=1.948, SD=.578; M=2.512, SD=.885; M=2.078, 

SD=.819)이 일반가정 아동(M=1.659, SD=.571; M=2.023, SD=

.821; M=1.848, SD=.8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경우 또래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M=2.315, SD=.828)이 일

반가정 아동(M=1.966, SD=.62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

적 정서공유는 일반가정 아동(M=2.918, SD=1.244)이 다문화

가정 아동(M=2.641, SD=1.199)보다 높았다. 다문화가정 아

동의 자기유능감(M=3.267, SD=.724)은 일반가정 아동의 자

기유능감(M=3.555, SD=.7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

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며, Park and Cho(2006)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빈곤은 물리적․심리적 성장환경의 

결핍을 초래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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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df MS F

Income

Group

Error

6.508

.046

65.898

1

1

133

6.508

.046

.495

13.134

.094

***

***p < .001

Table 4. Analysis of Covariance for Self Competence

Wilks' λ SS df MS F

Interparental 

Conflict 

Income

Intensity

.938

2.032 1 2.032 5.559*

Resolution 1.770 1 1.770 2.597

Triangulation .364 1 .364 .442

Peacemaker .240 1 .240 .167

Perceived Threat 6.229 1 6.229 3.322

Group

Intensity

.977

.253 1 .253 .693

Resolution 1.693 1 1.693 2.484

Triangulation .648 1 .648 .786

Peacemaker .561 1 .561 .392

Perceived Threat .040 1 .040 .021

Peer Relationship

Income

Aid

.970

1.613 1 1.613 1.835

Conflict 1.558 1 1.558 2.774

Disclosing negative affect .551 1 .551 .392

Group

Aid

.985

.387 1 .387 .440

Conflict .713 1 .713 1.269

Disclosing negative affect .001 1 .001 .001

*p < .05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for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한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 다시 다변량공분산분석 및 공변량분산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

되어 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 다

변량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

동이 지각한 부부갈등(Wilks' λ=.977)과 또래관계(Wilks' λ

=.985)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부갈등의 경우 갈등강도(F=.693, ns),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F=2.484, ns), 삼각관계에 있음(F=.786, ns), 피스메이커 역

할을 함(F=.392, ns), 지각된 위협(F=.021, ns)에서 다문화가

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또래관계의 경

우에도 또래도움(F=.440, ns), 또래갈등(F=1.269, ns), 부정적 

정서공유(F=.001, ns)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

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수

입을 통제한 후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F=.094, ns)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

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의한다기보다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아동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

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

하기 위해 분산 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한 결과 VIF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서 



8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0권 1호 2012

- 22 -

Self Competence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Children 

B SE β B SE β

Gender .665 .263 .403* .382 .110 .273**

Income .611 .231 .427* .150 .103 .107

Interparental Conflict 

Intensity -.464 .218 -.344* .015 .112 .013

Resolution -.022 .170 -.023 -.143 .083 -.171

Triangulation -.080 .137 -.083 .011 .071 .014

Peacemaker .001 .120 .002 .122 .045 .217**

Perceived Threat .188 .101 .332 -.046 .043 -.091

Peer Relationship

Aid 0.71 .121 .088 .290 .071 .391***

Conflict -.093 .140 -.094 -.207 .086 -.200*

Disclosing negative affect .038 .117 .056 .145 .055 .248*

F

R²

3.621

.539

** 12.613

.618

***

*p < .05, **p < .01, ***p < .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Self Competence among Multicultural and Korean Children

모두 10이하(1.09~2.16)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

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

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

되어 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성별, 가족수입,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래관계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분산을 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유능감에 있어 성별의 영향은 운

동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다(Lee, 1994; 

Lee & Jeon, 1995)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별이 자기유능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을 포함

시켰으며, 가족수입의 경우에도 앞선 밝힌바와 같은 이유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β=.403)과 가족수입

(β=.427)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일 경우와 가족수입이 높은 경우 다

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의 강도(β=-.344)

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

었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였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성별, 가족수입, 아동이 지각한 부

부갈등, 또래관계는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분산을 

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β=.273)이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아보다는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에는 부모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β=.217)이 일반가정 아

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관계의 경우에는 또래의 도움을 받음(β=.391), 또래갈등(β

=-.200),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β=.248)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

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 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일반가

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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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

정 아동의 부부 간 갈등지각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갈

등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

에 있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에서 다문화가

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강도, 갈등해결,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 또래갈

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 자기유

능감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므로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 다변량공분산분석과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변인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

의 경우에는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가 자기유능

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가정 아

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

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의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부부 간 갈

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 또래갈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여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Kim(2006)의 연구를 지

지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낮은 경제․사회적 수준 등으로 인해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부부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 또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가정 아동에 비

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또래갈등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연구들(Oh, 2005; Cho, 2006; Shin, 2006; 

Hong, 2007; Kim, 2007; Park & Lee, 2009)과 같은 맥락으

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 자기유능감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

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에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

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

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의한다기보다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상당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상황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한 부적응이나 지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

생들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한 Park and Lee(2009)의 연구와 경기도 지역 다문화청소

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반청소년보다 높다고 보고한 Jeon

(2008)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모든 발달 영역에

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다문화가정 아

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여러 어려움들을 추론하는 것만으로 아동들의 발달에 문

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일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연구결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변

인인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다문화가정이나 일반가정의 가족

구성원의 차이와 같은 가족의 형태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

을 나타내는 가족수입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빈곤은 물리적․심리

적 성장환경의 결핍을 초래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결여로 이

어질 수 있다고 한 Park and Cho(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수입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서만 자기유

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사

회경제적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간 갈등강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

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부부갈등

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낮아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부

부사이의 관계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초래한다는 Jung

(2000)의 연구와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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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Yoo, 2000; park, 2001)을 지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행동유능감이 낮아지며 부부관계가 원만

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및 성격요인이 긍정적이라는 Park

(200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 

간 갈등강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부부갈등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정적 

발달이 증가한다는 연구들(Kim, 1994; No, 2001)을 지지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문

화가정 아동의 유능감 형성에 부부사이의 상호작용 및 갈등

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에게 있어 갈등

이나 적개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부갈등

은 아동의 부정적인 인성과 자아상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

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 발생 시 대화로 해

결하려는 태도가 일반가정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며, 부모의 

신체적 폭력이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심각한 갈등상황을 더 

많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갈등의 강도가 자기유능감에 중

요한 설명변인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

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부부갈등 강도를 지각함에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

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Kim

(2006)의 연구와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경제수준과 교육수준

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Lee(1999)

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보다는 부부갈

등을 포함한 가족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Seo(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감이나 결속력, 관심, 애정 등이 강하며 가족의 기능성

이 잘 발휘되는 가정환경이 또래와 맺는 관계보다 아동의 자

아존중감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

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유능감 향상에 있어 또

래보다는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가정으

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 여성 어머니에게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 줄 수 있

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에게 부부갈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부정적 측면은 감소

시키는 반면 가족 구성원 간에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

을 형성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함으

로써 아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 아

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이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

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부갈등 상

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아동의 지각

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갈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부부갈등의 하위변인 중 남아의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설명변인이 대처효율성이라 보고한 Park

(2007)의 연구와 부부갈등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스스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유능감은 낮

아진다고 한 Park(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

며(Emery & O'Leary, 1984), 또래 간 갈등 및 갈등해결 전

략에 영향을 미친다(Ballif-Spanvill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일반가정 아동은 부부의 갈등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아동 스스로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한다고 지각하여 아

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더 많은 스트

레스를 주게 되는 반면,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자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Davies and Cummings

(1994)의 연구와 갈등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대처할 수 없

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불안을 느끼게 되며 부부갈등을 자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분노, 수치,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 Kim(199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에 있어 아동의 대처효율성의 중요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부부갈등 상황에서 아동과 부부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으로 갈등이 해결 되었을 경우 아동의 자기유능감

이나 자아탄력성 등 긍정적 성격특성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이 부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능력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아동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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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아동은 다문화가정 아동과는 달리 또래관계 변

인이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시기에는 또래

관계 발달이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ang, 

Chang, & Jung, 2000), 또래와의 경험은 아동중기를 전환점

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구성한다고 밝힌 

Lee(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넓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주요과제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우

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No, 2011). 다시 말해, 학령기의 아

동은 또래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족이외에 접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인 또래의 지지와 거

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친구

로부터 높은 수준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아동은 학교에서 자

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Park & Sim, 2005; Seo, 2011)

고 하였고 Bukowski and Hoza(1989)는 아동기에는 부모

의 평가보다 또래들로부터의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부모가 제공

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또래관련 변인인 또래의 도움

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가 자기유능감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게 있어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래와의 

역동적이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또래관계는 

아동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켜 그들의 사회화와 성숙을 도

와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

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

사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각 발달 단계마다 부부갈등 및 또래관

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남성과 외국

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 국제

결혼 재혼가정, 난민가정, 새터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다

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

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일반

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

정 아동의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자기유능감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

강문희․장연집․정정옥(2000).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2009). 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 사업보고회 자료집. 

곽형식․박영애․박인전․양점도․윤종희․이소희․이항재․

최영희(200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형설출판사.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보고서. 서울: (구)보건복지부.

이지애(2007).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에 관한 비교연구-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2006-이슈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

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다

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제 2차 세미나.

황매향․고흥월(2010). 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파주: 학지사.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서울: 행정

안전부.

An, H. R. & Yi, S. H.(2009). Academic achievement :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

grant and gene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1-10.

Anderson, S. A., Russel, C. S., & Schumm, W. R.(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

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27-139.

Ballif-Spanvill, B., Clayton, C., Hendrix, S. B., & Hun-

saker, M.(2004).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use 

of violent and peaceful behavior in peer conflict 

among children who have and have not witnessed 

interparental violence. Journal of Emotional Abuse, 



12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0권 1호 2012

- 26 -

4(2), 101-123.

Bukowski, W.,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

ship;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Choi, Y. H.(2004). Differences of child's self-competen-

ce by temperament and mother's nurturing be-

havior-The conditional mode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4), 17-32.

Cummings, E. M., Ballard, M., & El-Sheikh, M.(1991). 

Repons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gender, age, and mode of ex-

p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7, 543-560.

Cummings, E. M.(1994). Children and marital and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Y.: 

Guilford. 

Davi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

pothesis. Psychological Bulltein, 116(3), 387-411.

Emery, R. E.(1982). Interpersonal conflict and the chil-

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tein, 

92, 310-330

Emery, R. E., & O'Leary, K. D.(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Emery, R. E., & O'Leary, K. D.(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21-420.

Emery, R. E.(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

logist, 44, 321-328.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Grych, J. M. & Fincham, F. D.(1990). Interparental Con-

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

tional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52.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Harter, S.(1985).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Hong, Y. S.(2007).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

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s. Unpu-

blished master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

sity of Education, Korea.

Hwang, H. S.(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ocial competence and self com-

petence in children with ADHD.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Jeon, K. S.(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

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Based on 

Ss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67-185.

Jung, H. Y.(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 children perceived.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Kim, O. N.(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

flicts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

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Kim, S. H.(1994). Children's affective appraisals and cogni-

tive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Kim, S. I.(2010). Comparison of psychological features bet-

wee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in 

general families regard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

blished master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Korea.

Koo, H. J.(2009).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

sis of influence of language, cognitive, and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n the children with 

aggression behavior at multi-cultural families in 

agricultural & fishing area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3), 1-21.

Kwon, Y. O.(1998).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

tation, Dong kuk University, Korea.

Lee, H. K., Seo, H., & Kim, D. R.(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multi cultural fa-

mily.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

tion, 16(3), 1-21.

Lee, H. J.(2011). The effect child-perceived children's anger 

and family on peer rel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Lee, J. H.(1994).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per-

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parents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Korea. 

Lee, J. L.(1994). The analysis of the causal model of child-



13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27 -

ren's self - perceived competence and related varia-

b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

tion, 32(4), 193-208

Lee, K. S.(1999). A study on causes of couple conflict within 

internationally-married family : focused o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n 

chun hyang University, Korea.

Lee, N. K.(1995).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psycho-

logical process of home environment, parenting attitude 

and competence perceived by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Lee, Y. C.(2009).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Adjust-

ment of Gifted Children in Regular and Gifted Clas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Korea.

Lee, Y. H.(2009). A study on effect of attachment, self-

esteem and social support to raise multicultural chil-

dren's adaption for school : Focused on comparison with 

children in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

sis, Korea University, Korea. 

Lee, Y. J.(20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

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gju University, Korea.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H.(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perceived com-

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Nam, Y. J.(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No, E. S.(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No, S. Y.(2001).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the 

child'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

ter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

tion, Korea.

Oh, S. B.(2010).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 Its Challenges and Future Direc-

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4(2), 

149-170.

Park, E. J & Shim, W. Y.(2005). A study on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4(1), 285-310.

Park, G. Y. & Jo, H. S.(2006). The effects of sociability 

promotion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from low-

income class on their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ren Education, 15(2), 163-176.

Park, H. Y.(2007).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yles, 

interparen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 on Psychologi-

ca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Park, J. A.(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

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anxiety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Youngnam University, Korea.

Park, K. J. & Kim, S. Y.(2007).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Children of interr-

acial families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91-108.

Park, S. C.(2005). The Comparison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in Peer Rela-

tionships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 the-

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Park, Y. K. & Lee, S. Y.(2009). Survey on the school live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er-

group differences and intragroup diversities. Theory 

and Rese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1), 41-71.

Park, Y. L.(2001).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child`s 

self-esteem, attachment and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gang Uni-

versity, Korea.

Parker, J. G. & Asher, S, R.(1987). Friendship and friend-

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4), 611-621.

Seo, K. Y.(2011).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bullying 

prevention program focused on peer support for elemen-

tary Ss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Unpublished ma-

ster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

tion, Korea.

Seo, Mi. J. & Kim, K. Y.(2004). The effects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ercei-



14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0권 1호 2012

- 28 -

ved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1), 45-57.

Seo, Y. M.(2004). The relation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peer relation and self-esteem. Un-

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 University, 

Korea

Shin, H. J.(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 the ego- 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Vandewater, E. A. & Lansford, J.(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47(4), 323-330.

Westerman, M. A. & La Luz, E. J.(1995). Marital adjust-

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Merrill-

Palmer Quarterly, 41, 453-470.

Yang, S. M.(2007). Variables impacting the school life 

sdjustment and family life happiness of the women 

marriage migrants family`s children in rural.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4), 559-576.

Yoo, B. N.(2010). A comparison of self-esteem and health 

behavio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homoge-

neous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Yoo, S. H.(2000). Connection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and self-conciousness by parents' trouble. Unpubli-

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

sity, Korea.

Yoo, S. Y.(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hood. Un-

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

versity, Korea.

□ 접  수  일 : 2011년 10월 31일

□ 심  사  일 : 2011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10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fals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fals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6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2.0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6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2.0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tru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